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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
려 코로나시기에 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모국어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방역
과 의료의 전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각종 재난지원정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들이 배제되어 고통을 받
았습니다. 재난 시기에 더욱 평등한 정책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커졌습니다.  
또한 대선 시기에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권리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차별금
지법은 거대양당의 방치 속에 뒷전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국내 200만 이주민들은 이미 일상생
활에서 각종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UN 인
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동시에 인종차별을 법적으
로 정의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매번 권고하였습니다.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함께 모인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4.22(금) 11시

- 장소: 국회앞 차별금지법제정 평등텐트촌 단식농성장옆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 발언자: 섹알마문(이주노조부위원장), 나랑토야(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존스 갈랑(오산이주노

동자센터), 강다영(성공회용산나눔의집), 류다솔(민변국제연대위원회), 이정은(이주여성인권포럼), 

정혜실(차제연공동대표)

- 기자회견후 1인 시위 (~12시 30분)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발신: 이주인권단체공동 (담당: 정영섭 010-8402-2853 정혜실 010-5436-2767)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